
요루미야 시키 《두 사람의 싸움》의 당신 시선 메모입니다. 

녹음 데이터 시청 후 읽어주세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일로 얻게 된 '시키를 쏙 빼닮은 인형'. 

복슬복슬한 것에 약한 당신은 그 인형을 그의 분신처럼 귀여워했다. 

그러나 분신의 '본체'인 시키는 질투심을 불태우고 있었고……, 기어이 오늘 

아침에는 싸움으로 발전. 

이대로면 '휴일 내내 집 데이트'를 보내기로 했던 즐거운 일정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일단 냉정해지기 위해 시키와 거리를 두고 근처 

카페로. 

 

 

커피향을 느끼며 서로의 주장을 정리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시키의 분신이니까 귀여워하고 싶은' 당신. 

'좋아하는 선배가 나 이외의 존재를 쓰다듬는 것이 싫다'는 시키. 

싸움이라고 해도 원인은 동일한 애정의 엇갈림. 

이래서는 그냥 바보커플 아닌가……. 

스스로에게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도 점점 뺨이 느슨해진다. 

지금쯤 시키는 혼자 삐져 있겠지. 

처져 있을 귀를 상상하니 사랑스러움이 북받쳐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오자마자 떨리는 스마트폰. 

시키에게서 온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확인했다. 

『지킴이 센서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알림을 본 당신은 '분신'의 본래의 용도를 떠올렸다.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개발된 신제품. 

내장 센서가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애완동물의 신음소리를 감지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뛰어난 제품. 

시키의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같이 만들기로 했던 오므라이스에 혼자 도전하다가 다친 것일지도 모른다. 

 

당황하던 당신은 그대로 지킴이 앱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인형에는 소형 카메라도 달려 있어 원격 조작으로 주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비춰진 시키의 모습. 

귀나 꼬리가 축 처져 있긴 하지만 부상은 없는 것 같아 일단 안심했다. 

아무래도 삐진 시키의 슬픈 신음소리에 센서가 반응해 버린 것 같았다. 



  

엿보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에 앱을 닫으려고 했는데, 

『귀 뒤쪽도 탄력있고!』 

인형을 상대로 진심으로 분노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 무심코 웃음을 터뜨리는 

당신. 

 

확실히 시키의 귀는 푹신푹신하고 탄력감 있다. 

게다가 인간과는 조금 다른 질감의 푹신함으로 밤하늘을 녹여낸 듯한 신비로운 

색의 머리. 그 머리와 귀 사이의 경계선 부근은 부드러운 솜털처럼 되어 있어 

특히 기분이 좋다. 

이 주변을 주무르듯이 만져주면 시키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개과(?)인데도 가르릉 우는 듯한 모습으로 부비적대며 어리광을 부려온다. 

꼬리도 두툼하고 적당히 무게감 있고, 생각보다 힘이 세고, 

너무 흔들거릴 땐 맞으면 꽤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기분 좋지……. 

 

그렇게 차례차례 좋아하는 감촉이 떠올랐다. 

 

무엇보다 쓰다듬었을 때 시키의 반응. 

기쁘게 흐물거리는 표정이나 기분 좋은 듯 새어나오는 달콤한 숨소리를 좋아하는 

당신. 

 

『『보고 싶다.』』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을 느낀 두 사람. 

'분신' 너머가 아닌 '나'를 향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당신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해 후에는 최고의 휴일 데이트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